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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석유화학, 바이오 사업 “군침”
바이오연료 바이오화학 사업 모색 … 석유화학은 2년째 흑자 행진

삼성석유화학은 석유화학 사업이 2년째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순항하는 가운데 바이오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

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윤순봉 삼성석유화학 사장은 3월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빌딩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 회의에서 “미래

신수종 사업으로 바이오연료, 바이오케미컬 등 바이오산업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또 현재의 고유가 추세와 관련해 “오일쇼크(석유파동)까지는 가지 않을 것”이라며 “조만간 충격이 잡힐 것

으로 본다”고 말했다.

통상 오일쇼크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상승하면 GDP(국내총생산)가 1% 하락할 때를 일컫는 것으로,

최악의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.

그러면서도 “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(위기관리 경영 계획)은 갖고 있어야 할 것”이라고 덧붙였

다.

또한 <석유화학산업 동향> 발표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특징으로 7-8년 주기의 사이클산업이고, 자본

집약형 장치산업인 동시에 관련기술이 이미 1970년대 완성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수율산업이라고 설명했

다.

글로벌 석유화학 시장 규모는 1조1000억달러로 한국은 600억달러를 점유함으로써 미국, 사우디, 중국, 일본

에 이어 5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.

국내 산업규모는 자동차, 철강, 반도체에 이어 4위이고, 수출은 2010년 274억달러로 5위에 해당한다.

윤순봉 사장은 “삼성석유화학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1800억원의 적자를 냈지만, 다행히 흑자로 돌

아서 2009년 1000억원대, 2010년 2500억-3000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”고 소개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

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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